
충청권, 중소 화학기업 육성 강화

충청권 3개 테크노파크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화학연구원이 8월24일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기

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.

충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, 대전테크노파크 박준병 원장,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, 충남테크노파크 장원

철 원장과 한국화학연구원 김재현 원장은 8월24일 화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상호발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

무 협약서에 서명했다.

이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협력, 중소ㆍ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협력,

양 기관 상호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협력,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.

충남테크노파크 장원철 원장은 “앞으로 화학연구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 화학기업을 적극적으로

발굴 육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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